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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을 넘어 평화를 달린다 ‘2019 DMZ 트레일러닝’에 도전하세요!
○ 산악, 숲, 들길을 달리는 DMZ 트레일러닝 대회 참가자 8월 30일까지 모집

○ 9월 20~22일 사흘간 2박3일 스테이지(100km) 방식과 당일(김포 32km, 연

천~철원 50km, 파주 18km·9km) 코스 운영

○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을 위해 2일차 연천․철원 코스 신설

  - 연천 고대산에서 출발해 철원 한탕강 주상절리 비경을 달려 고석정에 도착

자신의 한계를 넘어 평화를 향해 달려보는 스포츠 대회가 경기·강원 DMZ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DMZ 일원 100km를 누비는 아웃도어 스포츠 ‘2019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의 참가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

‘DMZ 트레일 러닝’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가득 품은 경기북부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대회다.

‘트레일 러닝’은 산악, 숲, 들길을 등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아웃도어 스

포츠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도로에서 달리는 마라톤보

다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대회는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

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기·강원 

DMZ 일원 평화누리길과 산악지대에서 열린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역량에 맞춰 100Km, 김포 14km, 연천~철원 50km, 파



주 18km·9km 코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중 100km 코스는 9월 20~22일 3일 동안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째 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철원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나

누어 달린다. 

또한 당일 코스(20일 김포 14km, 21일 연천~철원 50km, 22일 파주 

18km·9km)도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날짜와 코스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대회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DMZ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

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을 위해 2일차 50km 코스는 연천 고대산에서 출발

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비경을 달려 고석정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4월 25일부터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

상, 9km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는 7만 원, 14km·18km·9km는 3만 원이

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1~3위 입

상자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DMZ 일원 코스를 달릴 

수 있으며, 100Km코스 참가자들의 경우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고대산 자연휴양림(연천)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를 참고 

하거나 DMZ 트레일 러닝 사무국(02-449-7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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